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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,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
무역협회, 1000사 중 88.4%가 지적 … 품질․디자인 경쟁력 향상

한국 수출이 3000억달러를 돌파하고, 4년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, 환율 

하락 등으로 무역업계의 수출채산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출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<2006년 수출산업 실태조사>를 실

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8.4%가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18일 발표했다.

수출채산성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곳은 2005년과 비교할 때 6.4%p 상승했으며 환율 하락, 유가․원자재 가격 

상승, 수출단가 하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.

수출기업들은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국 경쟁력이 <경쟁우위>라고 응답

한 곳은 2005년과 비교할 때 평균 10.5%p 하락했다.

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비율은 2004년 51.2%에서 2005년 58.5%, 2006년 59.2%로 증가했으며 중국 경

쟁력이 <경쟁우위>라고 대답한 비율은 34.7%, <경쟁 동등>은 26.1%, <경쟁열위>는 39.3%를 나타냈다.

종합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은 약화됐으나 품질경쟁력과 디자인경쟁력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경쟁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의 가격경쟁력은 2005년 86.7%, 2006년 84.3%, 2007년 83.0%로 하락했으며 

환율 하락, 유가․원자재 가격 상승, 수출단가 하락에서 기인한다고 응답했다.

선진국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의 품질경쟁력은 2005년 87.8%, 2006년 90.2%, 2007

년 93.2%로 상승했으며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은 2005년 85.8%, 2006년 88.0%, 2007년 90.5%로 개선됐다.

수출기업의 절반(49.5%)은 <환율 불안정에 따른 환리스크>를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.

반면,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33.2%에 불과했으며, 수출기업의 90% 이상이 환리스크 피해를 경험한 

적이 있다고 답했다.

대기업은 63.9%가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29.9%만이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다.

환리스크 관리방법은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의 과반수가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고 있었으며, 선물환 거

래는 38.2%, 기타 10.9%로 조사됐다.

무역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돼 선진국 대비 89.8%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,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

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일본을 지목하고,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3년이라고 답했다.

후발개도국 중 기술력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83.2%가 중국을 지목했으며,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3.4년이

라고 답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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